
보 도 자 료
보도시점 2025. 9. 4.(목) 08:00 배포 2025. 9. 4.(목) 08:00

런던에서 빛나는 차세대 한국 예술가들
주영한국문화원, 하반기 ‘뉴 탤런츠’ 행사 개최 

- 영국 왕립음악대학 협력 한인 신진 연주자 초청 공연
- 공개 공모 통해 선발된 국악, 미술, 음악 분야 신진 아티스트 행사 진행

□ 주영한국문화원(원장 선승혜/이하 문화원)은 하반기 차세대 예술가 프

로젝트(New Talents)의 일환으로 영국 내 신진 예술가에게 무대 기회를 

제공하고 지원한다. 올 하반기에는 영국 왕립음악학교 협력 연주자 초청 

공연과 공개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 아티스

트를 소개한다.  

○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“차세대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열어주는 

것은 한국 문화의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. 이번‘뉴 탤런츠’프로젝트가 

젊은 예술가들의 도전을 응원하고, 영국 무대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

기가 되길 바랍니다.”라고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. 

□ 9월 4일(목)에는 현대미술 아티스트 송인혜가 캔버스 백 워크숍을 진

행한다.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개인의 기억과 주변 환경, 자연과의 

감정적 연결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

다. 

○ 9월 25일(목)에는 왕립음악학교(Royal College of Music)와 협력해 바

이올리니스트 박미현(에스더 박)과 첼리스트 월리스 파워(Wallis Power)

의 리사이틀이 진행된다.‘인터플레이-현과의 대화(Interplay-A Dialogue 

in Strings)’를 주제로, 음악적 협력을 넘어 음악적 정체성, 문화적 대



화 그리고 표현의 진화를 탐구한다.  

○ 10월 3일(금)에는 가야금 연주자 박서영이 국악으로 연주하는 영국 작

곡가의 음악으로 한국과 영국 음악의 연결을 선보인다. 최옥삼류 짧은 산

조와 황병기의 침향무, 그리고 영국 작곡가가 작곡한 국악곡을 연주한다. 

○ 10월 23일(목)에는 피아니스트 김환희가‘한국적 정서를 담은 피아노 

음악: 김국진 작품의 재조명’을 주제로 한국 현대 피아노 음악의 정체성

을 탐구한다. 해당 공연에서는 작곡가 김국진의 피아노 음악이 지닌 한국

적 정체성을 조명하고, 서양 클래식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소개한다. 

□ 문화원은‘뉴 탤런츠’행사를 통해 영국 관객에 신진 한인 예술가를 

지속해 소개하고 신진 예술가들에게 행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 더욱 

자세한 정보는 주영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(www.kccuk.org.uk)에서 확

인할 수 있다.

붙임 1. 차세대 예술가 프로젝트 개요

     2. 차세대 예술가 프로젝트 행사 사진

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(s.sun@kccuk.org.uk)

담당자 실무관 정윤서 (ys.jung@kccuk.org.uk)

http://www.kccuk.org.uk


붙임1  차세대 예술가 프로젝트 개요

□ 사업 개요
 ㅇ 행 사 명 : 차세대 예술가(New Talents) 프로젝트

 ㅇ 행사일시 : 2025년 9월 4일, 25일, 10월 3일, 23일

 ㅇ 행사장소 : 주영한국문화원

 ㅇ 행사내용 : 신진 한국 아티스트 대상 행사 기회 제공 및 영국 현지에  

            한국 예술가 소개, 행사 기반 마련

행사 사진

<사진 1> 차세대 예술가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

붙임2  차세대 예술가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


